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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도약 ! 목포 JUMP JUMP 페스티벌 8탄 <타임캡슐>관람후기
2016.01.02 조회수 110 등록자 김경아

아니 벌써, 점프공연 8탄 마지막이다.

그렇지만 이번 공연은 여느때와는 달리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정권숙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연극배우가 나온다는게 참 기분좋은 기다림이었기 때문이었

다.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번에도 '10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그때 현실을 살아내느라 현재만 생각하며 사는 내게 갑자기 10년 후를 쓰라하니 난감한 상황에 나의 꿈들을 반추하

는 사이, 역시 귀여운 나의 아이들은 망설임없이 잘 써내려갔다.

선생님께선 우리에게 여름내 보여주셨던 카리스마 넘치는 평소 그 모습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거침없는 이 시대의 아

이들에 대한 문제를 주제삼아 '토론연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하셨다.

내가 다니던 학창시절은 청정시대였는지, 아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건지 좀체 뉴스로만 듣던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응

하기 힘들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한 교실을 무대로 독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1등급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부정을 저

지르고도 애써 외면하는 반장과 가방을 아예 들고다니지 않는 일짱학생 안성기, 일짱 조수 장동민 ,먹는 것에 목숨을 걸

고 왕따를 당하지 않게 위해 진실을 은폐하는 이국주가 별명인 이효리, 그리고 쓰레기 줍는 할머니와 사는 오늘의 가슴

아픈 주인공 오상진이 등장한다.

어리버리한 착한 전학생 오상진은 결국 아무도 이해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조차않는 현실을 뒤로한 채 극단적인 선택

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오상진에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오상진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정적인 장면들을 관객참여를 통해 문제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구성되어

리플레이된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는사이 앞으로 이런 현실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나의 아이들과 이런저런 의견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감시간에 쫓겨서인지 아무런 대안이나마 제시받지 못하고 가야하는 사실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았네요.

토론 연극에 걸맞게 연극상연 시간을 줄여서라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마무리했다면 깔끔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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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내내 고마움에 정말 반가웠던 연극선생님께선 1인 3역중에서 할머니역이 가장 잘 어울렸어요.

선생님과의 이 시점을 기억하며 우리의 타임캠슐에 저장하여 아이들을 기르며 두고두고 생각날 얘깃꺼리 하나 저장하

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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